
중국, 동남아에 니켈제련 공장 건설
JHNMGC, 2012년까지 60억달러 투자 협정 … 광물자원 수출금지 대응

중국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남동 술라웨시의 니켈 제련시설에 60억달러를 투자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일간

자카르타포스트 인터넷판이 9월19일 보도했다.

중국 지린성 정부 소유인 지린 호록 비철금속그룹(JHNMGC)은 앞으로 남동 술라웨시 봄바나군과 북 코나

웨군에 니켈 제련시설을 건설하고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의 빌리 인도네시아와 함께 운영하게 된다.

협정조인 행사에 참석한 하타 라자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“광물은 국내에서 가공돼야 하고, 더 이상

은 원자재 수출은 안된다”며 “합작사업이 지역경제에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

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광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3년 안에 가공하지 않은 광물자

원 수출을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, 국내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외국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

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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